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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이 책은 안탈리아 박물관(Antalya Museum)에 소장 중인 AD 2~3세기의 로마시

대 조각품 68점을 소개하고 있다. 이러한 조각품들은 제우스(주피터)와 헤라(주

노), 아르테미스(다이아나), 아프로디테(비너스), 아테나(미네르바) 등 신화에 등장

하는 신들과 트라야누스와 하드리아누스 같은 역대 황제들과 그들의 가족들로 구

성되어 있으며, 그리스 조각의 복제품이라 폄하되기도 하지만 로마적인 특성이 가

미된 높은 수준의 조각품들로 평가되고 있다.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신들의 조각상

에서는 그들이 등장하는 신화에 대한 요약과 더불어 발굴 당시의 상태 및 예술적 

가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, 황제들과 그 가족의 경우에는 당시의 역사적 사

건들을 포함하여 작품의 이해를 돕고 있다. 

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과 달리 매우 현실적인 감각을 지닌 사람들로서 그리스 

문화를 그대로 답습했으나 그것을 로마식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사실주의 예술로 발

전시켰다. 그리스의 많은 조각들은 청동으로 주조된 것이었는데 로마인들은 이것

을 대리석으로 복제했으며, 그리스인들처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조각

을 제작했다기보다 장식이나 권력, 부, 교양의 과시란 차원에서 조각품을 소유했

다. 로마인들의 세속적인 취향을 잘 반영한 것이 초상 조각품이었는데 이는 로마제

국의 황제나 귀족이 어떤 용모를 지닌 존재였던가를 파악할 수 있는 실물에 충실한 

사실적인 조각품이라 할 수 있다.


